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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를 만나도 도무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

는 이유가 무엇일까?‘인사이트’(insight.co.kr)가 유독 

연애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소

개했다.

1. 받는 것에 불편함 느낀다

연애를 오래 하지 못하는 이들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선물 받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불편함이 쌓

이다 보면 자연히 관계가 소원해지고 먼저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

2. 쉽게 정을 주지 않는다

내 사람이라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

지 않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쉽게 정을 주지 않다 보니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도 쉽게 끝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연락 자체를 귀찮아한다

태생적으로(?) 연락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렇다 보니 연인과의 관계도 뜨뜻미지근하게 이어지다 

자연스럽게 끝나곤 한다.

4.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자존심이 세면 상대방의 사소한 말도 크게 받아들이

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도 관계를 먼저 끝내 버리곤 한다.

5.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면 일상에서는 물론 좋지만 머리가 복잡

해지기도 한다. 또한 상대를 쉽게 간파하면 금방 흥미

를 잃기도 한다.

6. 매우 현실적이다

매사에 현실적인 성격이면 연애 자체에 부정적으로 인

식한다. 데이트 비용과 시간 등을 아깝게 생각하다 보면 

연애도 불필요하다고 여기곤 한다.

7.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으면 상대방의 사소한 말에도 쉽

게 영향받거나 의미를 곱씹곤 한다. 그렇다 보면 점점 

소모되는 듯한 기분과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결국 먼저 

손을 놓아버린다.

8. 상대방과 일정 간격을 유지한다

자신만의 시간, 사생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상대방에게도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일정 간격을 필요

로 하다 보니 상대방의 연락을 집착으로 느끼는 경향

이 있다.

9. 의무적인 것에 피곤해한다

연애는 서로 간의 약속이다. 또한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들도 많다. 이를 피곤해하는 성격은 커플이 되는 것 자

체를 피곤해한다.

10. 지나친 관심을 기피한다

상대방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면 경계 태세를 갖추

는 이들이 있다. 호감을 보여도 어떤 의도가 있으리란 

생각에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며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연애 오래 못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

니라 국가적으로, 더 나

아가 전 지구적인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잃고 자책

하기 쉽다. 하지만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이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

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책

을 통해 나를 먼저 사랑

하는 삶을 시작해보자. (출판사 서평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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